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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길로 니깅}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갈 2:2이. Yes Cross, Y겉S 

Power!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지 절대로 배워서 나아지는 것’ 이 아닙니다(고후 5:17). 주님의 말씀 

에 “예"(Yes)하고 실천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 

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7' (고후 

1:2이. 2010년도 이제 한 달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무엇을 정리하며， 새해를 위해 무엇 

을 준비하겠습니깨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 

히 깨달아 믿는다면 이제 믿음(용 1: 2])으로 내가 가진 전부(녹 21: 4)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2010년 

의 마지막 한 달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예수님과 한 걸음씩 나아기는 믿음의 

전진이 2010년을 위한 최선의 정리이며 2011년을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고전 3:6) . 

.8J잃(수) 행|빼(수요2루예배 후) 
11월(금) 엉탄캄A띔악호1(곰요샘띔외) 
19잃(주) 2010넌 표퇴자시상및 채직획(ξ뺑|배) 
월윌(목) 성탄축빼쁨19:0이 
Z훌윌(토) 협틴캄A뼈|배(9:00/1 1:00) 
.26윌(주) 제6자익슴셰레식 및 굉풍의외(ξ빼빼) 

샘명의 말씀(큼요ξκ상짙획) 

- 다윈부터바벨론으로 

~þ.로Xft폐 7f 때까:1.1 

솔로몬은 다윗이 세운 왕국을 강화 

시켰고， 성전도 건축하였다. 그리고 무 

역을 통해서 외국 문화를 들여왔고， 이 

스라엘은 이에 영향을 받았다. 솔로몬 

의 부와지혜가절정에 이르는황금시 

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 

게 하였다. 사무엘이 이미 경고(삼상 8:10，12，15，18)했던 대로 언약의 백성과 정반대 

의 길을 갔으며， 이스라엘은불평하기 시작했다{왕상 12:3~4)，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이 충신들의 충고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여로보암이 이끄는 m개 지파는 ‘이 

스라엘’ 이라는 이름으로 나리를 형성하고 다윗 왕가의 경쟁국이 되었다. 르호보암 

과다윗가의 남은자들은 닦다왕국’ 이 되었다. 이후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왕가 

를 세우고(주전 9세기경) 정치적， 군시적인 세력을 강화시켰다. 그의 아들 아합은 

그당시 막강한힘을자랑했던페니키아와의 관계를위하여 이세벨을아내로심았 

고(왕상 16:30~33)， 이세벨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렸다. 이로 

인하여 엘리야의 도전을 받게 된다{왕상 18:37~4이. 엘리사의 사역은 9세기가끝 

나기까지 오랫동안 계속된다. 그의 사역은 단지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 

을끼쳤다. 

남쪽 유다는 비교적 조용하였다. 주전 9세기 전반 50년 동안에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섭기었던 아사와 여호사맛 두 왕만을 섬겼다. 여호사맛 때에 법적 개혁이 있었 

디{대하 17:3~4，6) . 그 후 반세기 동안에 오므리 집안에서 시집옹 아달랴는 여호사 

맛의아들여호람의부인으로남편이죽은후에정치에개입했고유다의신앙은타 

락했디{왕하 11:1~잉. 그녀는 5년 동안통치한후 7살 난요아스에게 다윗의 왕좌를 

넘겨주었다. 이러한사건들이 유다에서 행히여 질 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가 

통치하던세력이 무너진다. 이때 하나님은예후를사용빼 종고1.7R혁을단행하셨 

다. 아모스와호세아는주전 양떼기 중반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다. 아모스 

는 사회적인 불공평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부자와 사치스런 삶을 사는 자들， 종 

교적인 타락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암 4:10, 5:5~8， 6:1,8). 

주전 8세기 중반， 세력이 확장되던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다-(B.C 721 

년). 남유다도 앗수르의 위협을 받았다. B.C 735년에 유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시 

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보호하기 위하여 엄청난공물을주면서 앗수르의 도 

움을청하였다. 이사야는아하스를책망하였다. 결국앗수르의 침략을받은유다의 

히스기야는 앗수르 앞에 굴복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 

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앙적 자만에 빠진 유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사 

야의 외침을무시하였다. 이와같이 주전 7세기에 유다는 아주 변동이 심했디{대하 

33:3,9).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다스린 긴 반세기 동안의 통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말로 표현할수 없는 부패 그 자체였다{왕하 21:5~끼. 그 후에 므낫 

세의 손자 요시야가 다시 한 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앗수르에게 저항하였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의 역시상 기장 그 효과가 크고 깊었다. 그러나 선지자 예 

레미야의 눈에는 아직도 그 결과가 피상적이었다. 외적인 종꽤혁이었다. 백성들 

의 기슴속에 있는 우상숭배와 또 그들이 손으로 행히는 부패는 정화시키지 못하였 

다. 예루살렘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인 악을 지적 

하며 회개를 외쳤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변하라고 외치고 외쳤다. 

그러나유대 백성들이 그에게 분노하였고 그를사로집아때리고감옥에 가두었다 

(렘 38:3~4， 6).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포로로 꿀려가는 일은 거의 

한세대를거쳐서 이루어졌다. 유다왕국이 마침내 끝났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1마 1:17). 아멘. 



THANKSGIVING ALL THE TIME 

(l6)But He said to him, ‘'A man was giving a bigdinner, and he invited many; 
(J7)and at the dinner hour he sent his slave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ready now. ’ ... (23)And the master said to the slave,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along the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so that my house may be filled. (24) F or 1 tell you, 
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of my dinner. " ’ 

(Luke 14:16-24) 

L lV|ng in this smf미 world as a Christian, how is it possible to be fully 

satisfied here and now? How can Christians really appreciate God's 

grace in the midst of pain and suffering? Too many of today’ s Christians 

are missing out on the wonderful joy that Jesus imparts to each believer. 

They’re stuck in the dirty mud of spiritual misconceptions that the devil 

loves to throw around.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tells a parable in 

response to a Pharisee ’ s pious remark made for the purpose of 

diminishing the power of His teaching. This intriguing story about a man 

throwing a huge dinner party expresses the open and compe lling 

invitation given to us now to come to Christ for salvation. For all of us 

who have accepted Christ’s invitation, we can experience abundant joy 

now and in heaven 

Mo~t Christians have the wrong concept about living the Christian life. 

They thin k such a life is filled with constant sorrow. They misunderstand 

the meaning of Matthew 5:4, "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 ll be comforted." Denying yourse lf, taking your cross, and following 

Jesus do not mean constant darkness and unhappiness. Jesus came to 

impart joy, “ These things 1 have spoken to you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 and that your joy may be made full" (Jn. 15: 11) . The sorrow and pain 

that Christians do suffer is the product of sin. Such sorröw is a. 

foreordained consequence of man’ s choice to disobey God (Gen . 3:16) . It 

is necessary for humans to mourn before they can rejoice. Blessed is the 

person who mourns over their sin . When one recognizes what sin has 

done to this earth and self, one cannot help but mourn. It is out of that 

mourning, sorrow over sin, -that blessings are born. True joy only comes 

to those in Jesus Christ. Positive thinking, meditating, doing good things, 

and the like cannot give you true joy. Real joy and blessing come w hen 

oúr character becomes like God's character,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and ostracize you , and insult you, and scorn your name as evil , 

for the sake of the Son of Man . Be glad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for 

behold,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ir fathers 

used to treat the prophets “ (Lk. 6:22-23) . If you choose to disobey God 

you will have sorrow because sorrow is part of sin. Actually, sorrow is a 

person’s choice because it is the direct result of their choosing it. When 

you come out from s in that is blessing , that is rejoicing , and true 

thanksgiving. That is w hy real joy and blessings can come from only 

Jesus.Jesu 

earth α things in heaven. that is, the mystery w hich has been hidden 

from the past ages and generations, but has now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to whom God willed to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When Jesus spoke about kingdom life to His disciples, He was 

speaking in the present tense,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 

5:3-10). The characteristics of disciples that Jesus is talking about is 

present, not future ,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Lk. 6:20). The parable Jesus told in today’s passage is 

about a blessing festiva l. The invited guests didn ’t come because they 

valued their own desires more. They were going to experience sorrow 

because of their sinful life, " For 1 tell you , 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of my dinner" (Lk. 14:24) 

The feast is ready now; blessing and thanksgiving are here now! The 

basic lessons of Jesus' parable is not to desire your own selfishness or 

your own pride things . You are not merely looking forward to a future 

feast wi th the Lord ; His dinner is ready now. Observe the past tense in 

today’s parable; the man already made the dinner. Jesus already made 

salvation available to you. The man beggedmany to come now, he even 

sent out his servants to get others to come, but people don ’ t come. They 

have sorrow , but still proclaim to be Christian. The kingdom is here, it is 

not something physical , but it is a state of blessedness: God indwelling 

man and making his heart and inner being His throne, “ Now 1 say this, 

brethren , that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the perishable inherit the imperishable" (1 Cor. 15:50). You cannot 

make or earn your sa lvat ion. You cannot change your physical being into a 

heaven-bound being . Li sten carefully to the words of Luke 17:20-21 , 

"Now having been questioned by the Pharisees as to when the kingdom 

of God was coming, He answered them and said,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with signs to be observed; nor w ill they say, ’Look, here it is !’ 

or, ’There it is! ’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 God 

want.s to bless you right now. Jesus sa id,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 ill not hunger, and he w ho b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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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감λ}tll라 

(16)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17)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 (23)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16'"'-' 24) 갱생판옥사 

죄악 된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 

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환난과핍박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 

실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한 사 

람 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던져놓은 

영적 오해들의 더러운 진흙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펌하하기 위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발언에 대해 비유로 말 

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열어 강권하여 초대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 흥미로 

운 이야기는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뿐만 아 

니라하늘에서 풍성한기쁨을경험할수 있습니다. 

잘못생각하고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은 신앙생활이 온통 슬픔으로 기득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기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 

속적인 어둠과 불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 

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1). 그리스도인들이 당히는 슬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의 선택에 의해 미 

리 정해진 결과입니다(창 3:16). 따라서 인간들은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슬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과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비탄과 슬픔에서 벗어날 때 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명상， 선한 일과 같 

은 것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기쁨과 은총은 우리의 성 

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때 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 

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의F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회에게 복이 

있도다그 날에 기뻐하고 뒤놀라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녹 6:22~23) .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죄의 한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슬픔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슬픔을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복이며， 기쁨 

이며， 참된 감사입니다. 이것이 참 기쁨과 은총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 

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평회를 누 

릴수있습니다. 

복된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먹는자는복되도다”라고말한바리새인은장래에 

관해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 

든 사람은 장래가 아닌 지금 복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었노라?' (.요 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신^r들이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먹을 먹는 즉시 효과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먹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의 먹을 먹어야만 지금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이 기쁨은 천국까 

지 미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들이나 히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이라!' (골 1: 2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 

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 

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 26~27).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현재 시제로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자는복이 있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3~10). 제자들의 특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장래가아닌 지금에 대한것입니다. “너희 가난한자는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녹 6:20).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는 축복의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오 

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 된 삶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녹 14:24). 

축제는 지금 준비되어 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지금축복과감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전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여러분의 이기심과 교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 

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할 장래의 잔치를 고대하지 마십시오. 지 

금주님의 잔치는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속에서 그주인이 이미 잔 

치 준비를 끝냈다는 과거시제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구 

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 주인은 많은 사람에게 지금 잔치에 

나오라고 권고했고， 종들까지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 

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 

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 

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살며 그의 심령과 속사람에 주 

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밀F하노니 혈 

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이.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수 없습나다. 여러분은천국에 갈수 있도록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20~21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복 주 

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는 생명의 먹이니 내게 오는 지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 

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옹 것은 내 뭇 

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뭇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29 ， 35 ， 38)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엠 2:1， 5~6) .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소유가 축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통해서 옴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매순간감사와기 

쁨 그리고 펑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 

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비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님의 나라에서 그분과함께 영원토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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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요새벅기도피 l 수요 1 부떼애 

메시아의 푹을형 ‘껴르시되 아빠 아버지 들을 내쫓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히는 집을 만들지 

아배치의 원대로 하옵소셔 
여 아버지께는모든것이 말라’(요 2:16). 이 말씀은세속으로물들어 버린우리의 기도에 대한경고이다. 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 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성전 안의 장사문들을 내쫓으며 예수님은 ‘내 집은 기 

서 옮기시옴소서 그러나 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히옵소서 하시고"(막 14:36). 예수님은 켓세 21:13)라고 꾸짖으셨다. 

마네에서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에 자신의 뭇은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뭇뿐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 성전 즉 아버지의 집은기도히는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왜 이 지경이 되 

도의 시간에 대해서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기록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었는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 이 비극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다. 우리의 기도에는 꽤 뭇’ 만 있을 뿐 ‘아버지의 뭇’ 은 없다. 거짓 믿음에 기초한 

내게서 지나가게 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n씨옹고 아버지의 원대로 히옵소 세상적인 성공과축복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세상의 가치와문햄l 얽 

서 하시고"(마 26:39). 마태는 기도의 그 현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일 매여 포장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이다. 

관된 기도내용을 기록하였다. “다시 두 번째 나。f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기도는 나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모댈은 

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이다(마 6 :9~13 ; 녹 11 :2~4) . 이 기도는 능동적 

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2). 누가도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이르시되 아버 이 아닌 철저히 수동적인 기도이며 현세적이 아닌 종말론적인 기도이다. 능동적인 

지여 만일 아버지의 돗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기도는 우상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그러나 수동적 

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녹 22:4잉. 인 기도에는 아버지의 뭇만이 있다. ‘풋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켓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 ‘마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기도를 드 

린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다(요 2:1~11).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행하신 일 

이 세속으로 더렵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여호와는션하사다 
(나훌 1:7)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용 3 :4~1O)한 지 100년쯤이 

지난 후， 그들은 또 다시 타락하였다. 당시 앗수르는 애굽을 정복하였을 정도묻 거칠 것 

이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 그들은 교만해졌으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 이 

스라엘을 괴롭혔다. 결국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히셨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지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나 2:8,13). 니느웨 성이 

‘피의 성’ 이 되어 옹갖 끔찍한 참상의 현장이 될 것을 나훔은 선포하였다(나 3:1~3). 동시 

에 니느웨로부터 고통당하던 유다의 해방에 대해서도 나훔 선지자는 외쳤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 

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7.1 아니 

하리로다 하시니라!' (나 1:15). 나훔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안전， 위로)대 

로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 . 

•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나 1:7). 온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온 피조물 

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창 1:24~2잉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불순종은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였다(창 3:6).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처지 

우리 기도의 초점이 제상’ 이 아닌 병원’ 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뭇 

을 위하는 시간이 아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겔 36:22~23). 나의 모 

든것을 내려놓자. 내 삶의 주권은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그증 

표다. “오 주님 ， 나는 죄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기도를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M벽 4ηj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선(g，∞d)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의 선하심은우리가처한상황과 형편에 따라변째 않는다. 무슨 일， 어떤 상햄l 처하 

든지 여호와는 선하시다. 무엇보다도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뭇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엠 1:7 ， 9~1O) . 인간의 죄로 훼손 

된 모든피조물은선하신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그리스도를통하여 회복되었다. 

여호와는환난 늘벼| 산성이시다 ‘환난날에산성이시라’(나 1끼. 띠라서 주님을진실 

로 믿는지들에게 고난이 있겠지만그것이 근심과걱정거리가되지 않는다. 주님이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왕궁에서 왕자 

로서 40여 년， 광야에서 목자로서 40여 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었던 모세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히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7}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배 

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시 91:2~4)라고 노래했다. 분 

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며， 결국 승 

리자는 예수님을 믿는 지들에게 있다(요 16:33). 

자7뻐|계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는 자기에게 피히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 1:η.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디{마 1O:30~31).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 

다(마 10:32).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나도 히늘에 계신 내 아버 

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3)고 경고하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 

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요 10:14~15). 따라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 ‘패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7~28). 

고통중에있는유다백성에게 선포된하나님의메시지는 ‘현실’ 이 아닌 병원’을바라 

보며 들어야 한다. 현실에 얽매여 이것 저것 계산하며 따질 때 ‘선’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성’을보지 못한다. 우리를혼란스럽게 히는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를통하여 참평화를주신 예수님께로 피하자 이 평화의 복음을전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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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을 깨뜨려 나갔다 

나의 계획에는 없었고， 주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예정된 

선교였다. 임파선암으로 투병 중이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 

온 다음날， 첫 선교훈련을 시작했다 그 이후 3개월간 기도 

와 말씀으로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지금 한국 

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가득 

가득 올려드린다. 선교지의 드넓은 초원만큼， 이번 선교는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된 참으로 연합된 선교 여정이었다. 

선교지의 수도에서 서쪽으로 470km 떨어져 있는 그곳이 

우리의 3개월의 훈련이 있게 한 곳이다. 12시간을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그곳， 차 요써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470km를 

달리면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 

하며 어둠을 깨뜨려 나갔다. 전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듣고 갔지만 만나는 아이들， 아저씨， 아주머니 등 모두 복 

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였다. 

어느 날은 게르를 ~들고 있는 한 대가족을 만났다. 그들 

은 예수님을 알고 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온 가족이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했다. 그 가족 중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히 젖 

어 있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서로 마음의 감 

동을 나누었다. 볼에 쪽 소리가 나도록 한 진한 입맞춤이 

지금도 느껴진다.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 아멘 

김은정(집사. 17교구) 

선교지의 사람들 

선교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자신은 불교도여서 예수님을 믿 

지 않겠다는 한 어머니， 그여와 같은 집에 살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을 믿고 계시던 할머 

니， 또 불교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입니다. 나는 당신이 종교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밀애l 전도지를 읽고 생각해 보 
겠다던 음악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소녀，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주 

님을 믿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 우리의 어설픈 언어를 귀 기울여 듣고 영접기도를 해 

준 수많은 영흔들， 안타깝게도 자신은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 

하던 영흔들….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준비한 전도 언어를 말해 주 

고， 전도지를 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황하진(대학부) 

추님의 때가 되면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 많은 사원이 세워져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곳. 신을 알지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모르며， 또 주를 모르고 다른 

것들로 주를 삼는 큰 죄를 범하고 사는 불쌍한 영흔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다. 이 

집， 저 집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전에 선교지에서는 이 

렇게 많은 군중이 모여든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몰 

랐지만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찾아간 학교에서 

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모아 주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듣는 자들을 

모아 주시니 더욱 담대하게 되었고， 어느 마을에서는 힌두교 의식을 행하는 소리가 마 

이크로 크게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참 

으로 놀랍게도 힌두교 사원 앞에서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찬양하며 거짓 신을 섬기 

는 많은 이들에게 참 되신 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비록 영접하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믿는다. 

구영호1(권사.24교구) 

이번 주에 출발띠는 선교팀 (l 개 팀) 면재 사역 중민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장 기 간 팀장 

지난주에 도ξ반선교팀 (2개 팀) 

기 간 

11월 16일(화) - 1 1 월 24일(수) 

11 월 17일(수) - 11 월 25일(목) 

팀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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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은여PlI 감샤강I는 날이라 

고 생ζru~요. 만 이를 돌아볼 때， 믿음으로 주님 

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강~요. 그리고 

어릭*씬 것들어| 다빼 참 감사강~고 특δ| ‘내 주를 

기까01 아거I~완’ 이 친%발 부를 때먼 녀무 감 

시‘J~요. 묘당이 깊은 가정이 아닌더1 ， 언익범에l도 

때미다 도우심으로 묘음의 각정이 막11 히:시니 

참 감:A.r~요. 상X현rÈμf. li웰귀 

나논 혹고， 주납판 

• 7f~t 감:A./한 것은 g플고 님뻗 각운데 
T을때| 밀쁨을 듣는 것이에요. 미싸음 틈 
을 때 주껴써 구속쩨고 주의 차녁슴에 
수신 그 은여}가 $앙 감사δ~요. 저어l게 인 
에 역ItJ띔 드리는 시죠에 7땅 소중뾰 
감A반 시요에어버 주일억| 양 그것을 
-껴요. 넉무 감Á/δ.~요.A해6rÈμf. ~앓귀 

카A뻔 것이 다무 많O버 서암 일로 뱉 컷이췄 
알따름01어머 주님의 끓 열심이 샤t 생.t 

口t쓰선물 그생명의양 
어l배시죠뻐| 내력지는 
식을 받게 아심이 녀무냐 감사요니다. 에배를 드릴 때 
"0때「으로 외답히는 그 시죠fO l 녀무냐 좋ot요. 주남을 
탤l 되써 ， 맴l 되어서 불생한 내 영혼이 구월얻 
었다는 것이 녀무 감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견킨잎 
이 녀무 좋습니다 하일옆켠).1， 19.교귀 

。 1 ot를다운 세상을 맏드싣 주역 

주 갚억| 서 있는 LH 모습 윌끈하꺼| 하소셔 

요곡백과 풍성한 땅으| 월매 주싣 주역 

성렁으| 월매로 풍성히 뿔껴l 학소셔 

나으| 조| 우|학역 。| 땅에 오싣 주역 

LH 안의 초|성 보껴| 하소서 

주 훌라싣 보휠로 나으| 죄 씻。1 주시니 

내 Ef억| 성 령으| 올 붙。|소서 

'1뼈 주임 잔앙휠 수 없는 마을억| 

응혀| 떠올꺼| 하소서 

'1뾰고 밀사빠마 너는 내 것。|랴 지영하역 부르싣 주역 

주요| 사랑 을i!.1 넙:t l 꺼| 하소서 

세상으| 잦해't ot닌 믿을￡로 반 영흔슬 바라보니 감사't 올걸서럼 줄렁'1린다. 

자얻슬 주시고 새소와 월매들 주시고 윌용휠 앙쇠도 주싣 담사한 추수감사걸억| 

많고 많음 감사힘드로 't슬 하들을 바라보니 헝헝씌색의 닫풍서럼 길。1흔 갈 

그 운응 수정 같흔 길억| 오르막 내리막 길에서도 역전히 감악 주시지 않는， t! 
섣댁맡응 믿을으| 섣올 구먼 맡을억| 더 '1쁘고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입자't 응총 

나는 죽고， 주닙맏 겉꺼| 하소서. ot멘. 

최O/xf(잡~f. 7ii!귀 

*지난 1던을 도를01 볼 때 너무나 풍성한 은혀렐 

채윈주섰으며 더 가도하게 하사고 은혀l의 xþ리를 

사모하게 a없습니다 주님 01는 일에 더욱 할쓰게 

하시며 읍ε}할 수 있는 건강만E 주셨으며 이 모든 

을을 주님이 t;11:'l.릅니다 

힐 그려칸 성화억| 나요눈 에수섬 풀억| 얀딘 앙으| 모습。| 읍샤 나람 들a없다. 

부지런하지 옷하고 쉴 슨종학지 않'1도 학고， 

지서|으l 얻악￡로 칠 옷 겉고 쉽게 지지고， 

으tzr으| 으!심도 학런서 닫자 학런 쉬자 학'1도 학고， 

업고 까자 학런셔 응근효l 특럴매우들 맡 o 려 하고， 

다든 딜로 나까길 뎌 좋악 하고 '1웅너i!. 1 고， 

자'1 방쇠으| 썽각￡로 갚서 , t'l도 하는 그런 나. 

목자의 음성슬 놓:t l고 맹수으| 위엽 속억| 걸 빠지고 

엄든 't~히 두런 썽명도 잃을 깃 맡으니，'t 권능으| 손으로 。1린 앙슬 얀고 

인자한 눈￡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껴|시는 역|수님을 tf 늘 Ef삼다. 
그 gf전한 풀억|서 매화하며 웅'1도 하고 슬'1도 하니 잡 행복하다. 

。 l린 옥펀 샤랑맡고 있을슬 성렁。| 윌꺼| 학시니 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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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혜임I 호I봄 01 Lt게객l 렉 깡Âf헬 뽑 
L논 본짧 진놔l 뜨많라 생명이 무엇인지도 잘모른 채 실고 있었습니다 쩍 밝 
靈뚫l뚫웹J넓鍵靈뚫뿔결밸x뿔서뿜의 갚。를생 
닙함 시판P/얻썰 매띈l 쁜 앨| 내 머릿펙|서 。，짧뚫 앓켈t협 

어머| 녀뭐 큰 L통 | 있닙니다 1Á반 전의 。fO/-bfQ혹지 않] 무슨 E을 Òf[L지 T 

스@뽕을 쨌는 | 뺀 생Z싹1않는， 님뽀 。맨 d흉.7t와1버린 뱀습니다 
의획좋현|구역역/tJ띔 드린 T 팩 식필의 도끓 쁜f 짧뻔한 응급실뻐 

했學헬뤘蠻變쫓뿔혔A짧 
역σm 있잃 탠쁨 앤| 않랜 꿇로만고백앗밸효출뜰Zl 밟f鍵좋잖 

캅Ât! 껏， P 
{ 

음을깨닫게되었습니다 

편績l蠻;찮藝뚫t蠻F경웰뿔뽑 
주님 핸 ?꺼/ò빌 줄 El습니다 램 7/도뽑니다 o잃|깊글꿇讓講야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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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남 3U 층에서도 까장 아름다운 투 아들 ?땅}와 자7'\~를 하나넘깨| 바1\ 1개| 된 나으| 축목을 감M 
압니다. 

3. 받 아들으| 슨쿄도 구|하다 하꺼늘 투 아들이 슨교하께 해 주심올 밑Mg，ILlC~. 

4. 여|수 믿다까누워서 죽는 것도 른 복이라 하꺼늘 하물며 전도하다까 총살 슨교힘을 어7Vl 1 그껏에 
비힐수 있겠슴LI마? 밀M합니다 

5. 미국 1~려고준비하던 내 이들 미국보다더 좋응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을 안심되어 밀M압니다. 

6. 내 A픔멍}는투 아들 총실한 원수를호|깨시쿼 내 아들삼고자 하는 마읍을주싣하나님깨| 감M압 
Lln 

7. 내 두 아들으| 슨쿄으| 얼매로 말미암아무수한 전국으l 아들들이 앵밀 껏이 믿어πILI 감M압니다 

8.01와 같을 역정 속에서 이앙 여닮 끼까| 짚리와 하나님으1M랑올 찾올 수 있는 11쁜 마을 여유 있 

는 믿을주심을감A밥LI다. 

쓴g웬목시 1902~1950)은 두 Of들을 공간뚜의자에게 잃괴 gg떼식에서 위와 렁/ 즘싸 기도를 드렸다 



제 1 1 26호 주깐충현 

교피쇼석 

훨훨 충현 기도의창 대상 집사회임억원 

씨가혹운g위윈외 교시 양육톨련 

일시 : 12월 4앨퇴 1400 장소. 베다니홀 

대 상 세가족운영위원회 교사 전원 각 교구 앙육부장 치징， 정년부 신입팀장 조장 

접샤피 입액윈 엉성훈련 

일 시 ‘ 12월 1일(쉬 2Q:00 장소， 버|다니홀 

모임 

남 녀 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 28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 집사회정기총회 

일시 : 28일(오늘) 15:20 
잠소 : 제1교육관 307호 

“내비주신 냐의 영광울 

그들로 쏘쉬! 하사"률 웰하용냐야마” 
2011년 단기션교 섭g외 

일 시 : 12월 5일(다음 주앨 친g뼈배 후 

장소:베다니홀 대상 남 녀교역자1 장로집사회 권사회임원 
띠 구속자의 기도(요 17:2쇠에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할 수 있 
도록은혜를베푸소서 

a 결실의 계절에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에이신 
예수그려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떼 위입목사님을 십자}의 복음{고전 15:3-4)을 전히는 통로 
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장소 재교육관 4∞회내끓)410회동말러10μ빼 504회우크라이니) 뼈회킴보디에 

주일 4씨 기도외 

일 시 .매주일 1600 징소 길릴리흘 

대 상 전교인 전도위원회 4지희 주력띠 8.12.16.20.24교귀，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텀 및 기도후원자 

신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최재연 타교집사(장득경 집사의 모 

친 정숭호 집사의 장모， 1 4교구 신 

통아구역)113일 별세， 15일 장례 

2 박애순 타교성도(최미 룡 집사의 모 
친 -박병수 집사의 장모， 14교구 삼 

풍4구역) 1 22일 별세， 24일 장례 

3 이시국 타교은퇴장로(이명회 권사의 
부친 최세진 장로의 장인 ， 2교구 

국기1구역) 123일 별세 ， 25일장례 

4 김운섭 안수집사(5.교구 대치 1구역) 

123일 별세， 26일 장례 

훌 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히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워<= 。르| 주일예배 (징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앙로，인수집새 

II 
5 함철주 신광철 강철형 진학래 황의만 이근호 남계순 허순자 

12 
12 이태식 권명옥 배춘식 정선현 김구형 이희우 박영자 김정숙 

19 바「서 o 며 。 이달옥 박광식 안석현 김종구 장상길 냐n 며 。스「 이순자 

26 구원섭 7U1스 O 고 송두섭 김영주 이성섭 조증민 채은실 허미자 

1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견효 
~ -
1 김용복 군(김광수 성도 · 강옥순 성 
도의 아들， 타교)과 정주아 앙(정은 

식 성도 홍현희 성도의 딸， 1 9교 

구) 1 1 2월 4일(토) 12:30, 르네상스 
컨벤션 5층(신럼역 7번출구)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λ까되게하소서. 

밍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휠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 
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 ~시간 연속 기도실 짧i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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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토) 

강호성/황순란 

12/3 (금) 

유재진/문영규 

새벽기도회 (11/29 - 12 /5) 

12/1 (수) I 1212 (목) 
탁정헌/전종일 | 최성득/허만선 

11 /30 (화) 

유현철/이인영 

*1 성수얘띠잉잉 

.~~땅역 

l맨원톨캠넙E톨톨멘. 

* 1 용효대고앙엉 
신논얻역 ‘ 

예배 담당 (12/1-1215) 

날짜 여|배 서~ ji! 사호| 기도 차L..! 이 ζJt 

12/1 
수요 I 아름다운 교회(행 4:29-31) 김성관 목사 김성헌 최양숙 내 주의 나라와(호산나찬양대 오케스트라) 

수요 II 나의 잃은 양(녹 15:1-7) 강영기 목사 장지원 진명화 내 선한 목자(실로암찬양대) 

12/3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강호성 예루살렘찬양대 오케스트라 / 피아노 5중주 /테너챔식 

주일 I 항상 감사하라(녹 14:16-24) 김정훈 목사 하형욱 함철주 〈여|배전찬양〉 

주일 II 항상 감사하라(녹 14:16-24) 하종철 목사 김익환 신광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외 /플룻노댐(임D}누엘 오케스트라) 

12/5 
fllJ m비 항상 감사하라(녹 14:16-24) 김성관 목사 유재진 가o 처 급해 o 주 예수 대문 밖에 외 / 소프라노 김선자(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W 항상 감사하라(녹 14:16-24) 김성헌 목사 안치원 진학래 온유한주님의 음생 외 /플룻노은영(임D}누엘 오케스트라) 

주일 V 항상 감사하라(녹 14:16-24) 유현철 목사 박용현 황의만 천사들의 노래가떼벤엘남성중창단찌도 박성쉬 

주일찬양 새로운 시작(고취: 17-2이 김성관 목사 양재웅 이근호 피아노 5중주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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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4교구 

박용현 
14.교구 

양태선 
17교구 

이재현 
6교구 

최성득 
1 1교구 

김백만 
m교구 

나기태 
19.교구 

양재웅 
주많현 
이순식 
1a교구 

정진호 
신교위원회 

황의연 
a교구 

김근영 
1교구 

김정훈 
7교구 

안치원 
24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앙교구 

장호성 
2교구 

김익환 
15.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대학부 

장지원 
lS교구 

하총철 
21교구 

김성관 

·부목사 
강영기 
외신부 

김운창 
10.교구 

박인기 
어H때부 

유재진 
3교구 

이회식 
12교구 

탁정헌 
9교구 

• 우|임목사 

(쯤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O오전 9:40 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1:00 (9:50남부펴，10:20 0띔역 경유)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여배는 스리랭뻐1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킴보CIOf어1 인도너1^IOI어로동시통역됩니다. 
$뼈없stnJ빼tiYIS i1 Ef\#I, 0Te용， .1<뼈g영a"d얘1 

~are f1l양'Öl at 1he 앉쩌10 cl:x:k\뼈양φ 않Væ， 

a"dSri 때뻐， αTese， 싸1JÍ'I1， FI.Jssia1, can뼈xm a"d 
rOOllSiJl <re iÐl f1I양'Öl at 1heChlO CI:X:k뼈양φ않væ 

기도원집회안내 (용 02-552-8200) 

구분 시 간 ~~‘‘-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보」 단 u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J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 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보」 다 u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g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김말자 
14교구 

김정회 
4교구 

윤인숙 
6교구 

입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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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숭희 김진협 

신범식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Q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칭년2부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a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사랑부지도 

·전임지휘자 

-전임연주자 

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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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XC>} ~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까、 1lJ 4 닝- 오후 12:15 갈릴 라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 :40(성인) 

(주) 오전 8:3(}-오후 6 애 
탁아부 (수) 요전 10:3(}-12:oo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1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총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분 시 간 Iζ〉} -끼」‘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J 오전 11:00 

% o} lf-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처'11교육관 407호 

&%21닝「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풍부 오전 10:30 갈렬 리 흘 

고퉁부 오전 11:00 저)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층 


